召命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들이 하느님께서 선택하셨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르셨던 
분(이사 49,1-6 참조), 하느님께서 믿어 주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이사 42,1-9 참조), 
하느님께서 당신의 성령과 힘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사 49,5 참조), 하느님께서 높이 
올려 주실 분(이사 52,13-53,12 참조)으로 예언한 하느님의 ‘종’이십니다.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섬기는 사람을 열등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역사에서 종은 하느님께 
구원과 대속을 위한 특별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성서에서 섬김은 
언제나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서를 보면 섬김과 구원, 섬김과 고통, 종과 하느님의 어린양 사이에는 확실하고 분명한 관련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어깨에 짊어진 고난받는 종이며, 인류가 저지른 
죄값을 치름으로써 인류가 가장 필요로 하는 봉사를 하시려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사 53,7) 어린양입니다. 섬김의 소명은 언제나 가장 인격적으로 구원의 봉사에 참여하는 
소명입니다. 이러한 참여에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큰 희생과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서에서 말하는 ‘종’의 가장 완벽한 전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시지만(마태 17,5 참조) 당신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시고 “종의 
신분”(필립 2,7)을 취하시어 하느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신(루가 2,49 참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으며,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필립 2,8 참조).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르 9,35). 이러한 가치관과 철저한 선택에 이끌리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삶은 
변화되고 하느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권력과 개인적인 야망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오너라”(요한 12,26) 하신 주 예수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울려 퍼집니다. 두려워
하지 말고 이 부르심을 받아들이십시오. 어려움과 희생을 겪을 수도 있지만, 섬김의 행복을 
느낄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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